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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적 근대와 원불교 : 환경과 평화운동을 중심으로 

원영상(원광대학교)

1. 시작하는 말

  우리에게 근대는 무엇인가. 현대의 가장 가까운 시대인 동시에 현재의 지구적 상황을 변화시킨 극

적인 모멘텀(momentum)을 가져온 시대이다.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시기인 15세기에서 제1차 세계대

전이 끝나는 20세기 초까지를 근대라고 한다. 근대 전반부는 종교개혁, 대항해, 절대왕정이, 후반부는 

산업혁명, 프랑스 대혁명, 식민주의의 등장 등의 역사가 전개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획기적인 사실은 

계몽주의 시대를 통해 이성이 신앙을 압도하는 인간중심주의가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성중심주의의 개현은 르네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의심할 수 

없는 마지막 진리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1라는 인간 이성에 기반한 

근대 철학을 수립했다. 사유하는 나의 주체성을 확립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과 제국주의의 

발흥으로 세계는 질서보다는 무질서가 횡행했다. 카를 마르크스의 소외론은 이렇게헤서 등장한다. 자

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는 생산물, 생산 과정, 인간 본성, 타인으로부터 소외된다고 한다.2 그 원인은 

물질적 환경에 의한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사적 소유의 폐지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이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회병리 현상은 이러한 소외로부터 발생한다.   

  근대의 모순이 첨예하게 드러난 시기, 막스 베버는 근대 이성주의와 과학 발전의 동력인 합리화, 

탈주술화 과정이 오히려 인간을 구속하고 무의미한 삶으로 내모는 비합리화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근

대 자본주의와 합리적 조직은 피할 수 없는 ‘철(鐵)의 우리’가 되고, 물질주의는 “정신 없는 전문가, 

가슴 없는 향락자”3로 인간을 전락시켰다고 한다. 테오도르 아도르노와 막스 호르크하이머 또한 『계

몽의 변증법』에서 목적의 정당성이나 가치에 대한 성찰이 없이 효율적인 수단과 방법만을 제시하는 

도구적 이성이 인간의 야만과 소외를 가져왔다고 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은 과학 기술에 의한 지

배, 관료주의의 통제사회가 파시즘과 같은 야만사회를 초래한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4 

  이 현상을 위르겐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라고 한다. 대화와 합의가 중심이 되어야 할 생

활세계가 화폐와 권력에 의해 침해받는 현상인 것이다.5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국가적 관료체제의 도구적이고 목적 합리성에 의해 운영되고 지배된 삶을 말한다. 이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초래하고,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며,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한다. 하버마스는 해결을 

위해 합리적 의사소통의 제도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법화경』의 언설인 ‘삼계화택(三界火宅)’에 

처한 현대상황에서는 하나의 희망처럼 보인다.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가 전해진 남방권 및 북방권의 근대기 불교계 또한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양

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불교계는 서구문명의 유입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가

운데 활발한 담론을 벌이며 중생의 사회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했다. 원불교 

또한 그중의 하나였다. 

1 르네 데카르트가 1637년에 출간한 『방법서설』에서 제시했다. 
2 카를 마르크스의 소외론은 주로 1844년에 저술한 『경제학·철학 초고』에서 정립되었다.
3 막스 베버 지음·박성수 옮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문예출판사, 2021, p.163.  
4 테오도르 아도르노와 막스 호르크 하이머 지음·김유동 번역, 『계몽의 변증법: 철학적 단상』, 문학과지성사, 

2002, 참조할 것. 
5 위르겐 하버마스는 이를 1981년에 저술한 『의사소통행위이론』 제2권에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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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교의 근대적 전환과 원불교

  수백 년에 걸친 유럽의 근대적 상황은 아시아에서는 일시에 전개되었다. 그 직전까지 동아시아는 

유럽의 팽창정책에 위기감을 느끼고 폐쇄적인 국가운영을 해왔다. 그럼에도 서구의 무력에 굴복한 중

국, 한국, 일본은 국가를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유럽 근대의 계몽주의와 그 모든 폐해가 고스

란히 유입되었다. 중국은 중체서용(中體西用), 한국은 동도서기(東道西器), 일본은 화혼양재(和魂洋

才)의 슬로건으로 서양문명에 대응했다. 불교의 근대적 변혁도 곳곳에서 전개되었다.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한국은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독립운동과 함께 불교의 자생력 확보가 

시급했다. 특히 후자는 조선시대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으로 불교계가 극도로 피폐해졌기 때문이

다. 정통성 확립과 근대적 개혁을 지향한 불교계에서는 임제종 복고운동과 함께 원불교의 탄생을 가

져왔다. 

  일본 또한 1868년 메이지 유신에 의해 세워진 신정부의 신불분리정책으로 폐불훼석의 철퇴를 맞아 

불교계에 위기감이 덮쳤다. 특히 1869년에 임제종 승려인 토오코쿠(韜谷)의 주도로 일어난 교토에서

의 제종동덕회맹(諸宗同德會盟) 결성은 이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불교계의 고육책이었다. 일본은 서양

문명의 침투로 인해 불안함도 깊어졌다. 이에 다양한 불교단체가 형성되었다. 대표적으로는 불립강(佛

立講), 구세교(救世教), 존황봉불대동단(尊皇奉佛大同團), 명도협회(明道協會), 국주회(國柱會), 광

명회(光明會), 호호동(浩浩同), 신불교청도동지회(新佛敎淸徒同志會), 신흥불교청년동맹, 구도학사

(求道學舎), 무아원(無我苑), 일등원(一燈園), 입정교성회, 창가학회 등 다양한 신흥불교단체들이 탄

생했다. 대체로 전통교단의 개혁이나 사회개혁에 앞장선 불교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불교계는 대체로 세 가지 방향에서 개혁이 전개되었다고 본다. 그것은 불법승 삼보를 근대문

명의 차원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삼보는 석존 재세시부터 불교의 정체성을 규정한 것이다. 석존은 

교단에 입문하는 자들에게 이 삼보를 공경하도록 설했다. 따라서 삼보는 불교의 역사와 사상의 핵심

에 놓여 있다. 예를 들면, 대승불교는 불법승 삼보를 개혁한 것이다. 역사적인 석존 대신 법신불((Dh

arma-kāya-buddha)을 주불(主佛)로 하고, 반야사상에 의거 위의경(僞疑經)을 양산했으며, 출가·재

가의 실질적인 공동체를 지향했다. 일본에서 불교 토착화의 분수령인 중세 신불교 또한 정토계는 일

불일체불(一佛一切佛), 일련종(日蓮宗)은 일법일체법(一法一切法), 선종계는 일승일체승(一僧一切

僧)을 지향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대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불교계, 그리고 원불교의 

삼보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첫째, 불보의 개혁이다. 대승불교는 법신불의 역사다. 대승경전들의 설주(說主) 혹은 주불(主佛)은 

법신불이다. 물론 법신불은 화신불 혹은 보신불로 발전하면서 사찰에는 다양한 불상들이 등장했다. 근

대에 이르면 이러한 신화적인 불상 및 불화들 대신 일불(一佛) 석존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

다. 일본의 경우, 1930년대 신흥불교청년동맹을 이끈 세노 기로(妹尾義郎, 1889-1961)가 대표적이

다. 동맹의 3대 강령 중 하나는 “우리들은 인류가 소유한 최고 인격 석가모니불을 찬앙하고, 동포 신

애의 교강에 근거하여 불국토 건설의 실현을 기한다”6라고 한다. 세노는 청년동맹 운동의 지도원리로

써 자귀의불(自歸依佛), 자귀의법(自歸依法), 자귀의승(自歸依僧)을 내걸었는데, 자귀의불은 이상적 

체험자·창도자(唱導者)로서의 석존이 실제로 보여준 것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근대 불교개혁론자들인 ​백용성(白龍城, 1864-1940)과 한용운(韓龍雲, 1879-1944)이

다. 한용운의 경우, 염불당, 조상(造像)과 회화를 철폐하고 불보살의 대표로 석존을 모시자고 한다. 

중생 제도의 사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7 이처럼 역사상의 석존의 소환은 인간 이성을 강조하는 시대

6 妹尾義郞, 『社会変革途上の新興佛教』, 稲垣眞美編, 『妹尾義郞宗教論集』, 東京: 大蔵出版株式会社, 1975,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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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원불교를 창교한 박중빈(朴重彬, 1891-1943)은 한발 더 나아가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자고 한다. 불상은 색신여래이며, 일원상은 불심

(佛心)이자 법신여래라고 한다.8 이는 곳곳이 부처이므로 부처님을 대하듯 불공을 하자는 ‘처처불상 

사사불공(處處佛象 事事佛供)’을 위한 것이다. 또한, 일원상에서 ‘일’은 근원·유일·전체 등을, 원은 

원만·구속·충만을 나타낸다. 박중빈은 유교의 태극 또는 무극, 도교의 자연 또는 도, 불교의 청정법신

불이 모두 일원(一圓)의 진리로 귀결된다9고 설파한다. 이는 법신불의 상징을 통해 진리의 통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근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법보의 개혁이다. 석존의 진설인 『아함경』의 출현 이후, 대승불교의 운동으로 축적된 저자 

부재의 다양한 경전들은 한중일 삼국에서 대장경 출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경전류의 출판은 근대에 

와서도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 일본의 경우, 오우치 세이란(大内青巒, 1845-1918)이 대표적이다. 그

가 불교의 대중화와 재가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1888년에 제정한 『동상재가수증의(洞上在家修証義)』

에는 근대불교의 변모가 잘 나타난다. 종도 도겐(道元)의 『정법안장』의 핵심 내용에 근거하여 ‘참회

멸죄(懺悔滅罪)·수계입위(受戒入位)·발원이생(發願利生)·행지보은(行持報恩)’의 4대강령으로 구성했

다. 이는 훗날 『수증의(修証義)』로 수정, 보완되어 1941년 조동종의 종전으로 공식화되었다. 종조 어

록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묘출경(描出經)이다.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불법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다. 일등원(一燈園)을 세워 생활개혁운동의 계몽활동을 한 니시다 텐코(西田天

香, 1872-1968)가 자신의 수행과 활동을 기록한 『참회의 생활』도 넓은 의미에서 그러한 근대불교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한용운이 1914년에 『고려대장경』에서 채록한 『불교대전(佛敎大典)』도 그것이다. 일본

의 난조 분유(南條文雄)와 마에다 에운(前田慧雲)이 1905년에 편찬한 『불교성전(佛敎聖典』의 영향

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10 이 경전들은 사회포교를 위한 것이다. 1943년 박중빈이 열반하기 직전 편

찬하여 출판한 『불교정전(佛敎正典)』은 이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1권은 개선론, 교의, 수행의 3편으

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법신불 일원상과 각종 표어, 교리도, 불법연구회(佛法硏究會)의 설립동

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 2권 및 3권은 대승불전과 조사 어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또한 근대화의 

시기에 맞춰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위한 것이다.

  셋째, 승보의 개혁이다. 무엇보다도 일본과 한국의 경우, 재가주의불교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앞에서 언급한 근대 불교계 단체나 교단, 원불교와 같은 교단이다. 1930년대 태동된 

창가학회나 입정교성회는 재가단체이다. 일본과 한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전통과 단절되는 상황에 처

했다. 그 활로를 재가불교주의에서 찾은 것이다. 출가와 재가는 불교의 위기 상황에서 상의상자(相依

相資)하는 관계다. 중국의 근대불교계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근대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재가불자 양문회(楊文會, 1837-1911)는 경전을 출판하는 금릉각경처(金陵刻經處)’의 설립, 학

습 및 연구기관인 기원정사(祇園精舍)와 불학연구회(佛學研究會)를 개설하여 오늘날 중국불교의 토

대를 구축했다. 이는 출가·재가가 불법을 함께 구현하는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을 면면히 계승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근대기, 백용성의 대각교(大覺敎) 운동은 불법의 대중화 차원에서는 선구적이었다. 원불교

의 태동 또한 불법의 재가주의에 중심이 있다. 박중빈은 “승려들은 독선 기신(獨善其身)의 소승(小

7 만해 한용윤 지음·한국불교선리연구원 편역, 『조선불교유신론』, 문현출판, 2025, p.174.
8 『대종경(大宗經)』 제2교의품(敎義品) 12-15장, 원불교정화사(圓佛敎正化社) 편찬, 『원불교전서(圓佛敎全書

)』, 원불교출판사, 2012, pp.118-120.
9 같은 경전, 제2교의품(敎義品) 3장, pp.112-113.
10 양은용, 「만해 한용운 선사 「불교대전(佛敎大典)」의 교의적 성격」, 『禪文化硏究』 Vol.20, 한국불교선리연구

원, 2016,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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乘)”에 떨어졌다고 보고,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편벽된 수행을 원만한 수행”으로 돌리며, 

이를 위해 “재가와 출가에 대하여 주객의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따를 것이며, 불제자의 

계통에 있어서도 재가 출가의 차별이 없이 할 것이며, 수도하는 처소도 신자를 따라 어느 곳이든지 

설치할 것”11이라고 설한다. 불법은 무상대도(無上大道)라는 말에 걸맞게 실천하고자 한 것이다. 하비 

콕스는 『세속도시』에서 인간 중심적인 종교의 세속화는 전통적 초월 신앙을 쇠퇴시키고, 내세보다 이 

세상의 사회적 변화와 인간화의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박중빈의 불법연구회12는 오히려 세속

에서 불법의 수행체계를 계승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삼고 있다. 불법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

시키는 것이 승보의 최종 목표인 것이다.    

3. 원불교의 토착적 근대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과 한국의 불교계는 스스로 근대적 지형에 맞추어 변화를 해왔다. 특히 

유럽의 긴 계몽주의를 단기간에 흡수하듯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근대문명의 한계를 돌파

하는 토착적 근대의 길이었다. 그 뿌리는 한반도와 대승불교의 사상적 전통에 있었다. 이 장에서는 

토착적 근대의 의미와 그것을 구현하고자 하는 원불교의 토착적 근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토착적 근대라는 개념을 한국에 최초로 제시한 연구자는 기타지마 기신이다. 그는 비서구 지역에서 

내발적인 토착문화가 근현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문화이자 새로운 근대이자 그것이 바로 토

착적 근대라고 한다. 국가의 절대성이 종교적 초월성을 가둬 질식시킨 유럽에 비해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는 그것을 극복하는 정신운동 혹은 종교운동이 있다고 한다. 이를 1970년대 이란의 이슬람 

부흥주의(알리 샤리아티),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신학(구스타보 구티에레스), 남아프리카의 흑인의식운동

(스티브 비코) 등의 사회 정치 비판운동에서 찾았다. 그는 이러한 현상들을 토착문화인 종교를 기본 

축으로 삼은 사회·정치 비판 운동이라고 한다.

  기타지마는 그 특징을 “상호관계성, 외부성으로서의 타자 우선, 차이와 평등의 공존, 평화적 상생, 

비폭력적 연대, 자연과 인간의 상생 등으로, 이것들은 의식변혁을 가능하게 하는 영성의 작용과 결합

되어 있다”13고 한다. 그리고 “식민지주의・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서구근대사상의 주류인 이항대립, 

그리고 자기중심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근대를 지향하는 방향성을 내포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서구

적 문명(오리엔탈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관계성, 공생, 연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에는 동학에서 원불교에 이르는 개벽종교의 담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특히 원불교는 물질개

벽을 정신개벽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승불교의 불이성(不二性)에 기반하여 강자 약자

의 상호대립을 일체로 보며, 상호부조의 평화적 공생사회로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14    

  한국에서는 조성환이 기타지마의 논을 근대종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계승하고 있다. 먼저 동학이 

당시 위정척사파와는 달리 새로운 ‘학’을 만들어내어 서구적 근대와 제국주의의 일본에 대항했다고 본

다. 농민전쟁에 참여한 동학, 독립운동에 참가한 천도교와 대종교, 신종교나 민중종교로 탄생한 증산

교, 원불교의 공통점을 기타지마와 같이 개벽이라고 보고, 이 근대종교들을 개벽파(開闢派)라고 한다. 

그는 개벽을 “단순히 우주 운행의 변화나 미륵의 출현에 의해 새로운 세상이 저절로 ‘열린다’고 하는 

11 『대종경(大宗經)』 제1서품(序品) 16-18장, 원불교정화사(圓佛敎正化社) 편찬, 앞의 경전, pp.104-109.
12 1924년 전라북도 익산에 창립한 이름이다. 원불교는 1948년에 전환된 이름이다.
13 기타지마 기신(北島義信), 「토착적 근대화의 지구적 전개」, 『제39회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대회 자료집』, 원

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9, p.27.
14 기타지마 기신, 「소태산 박중빈의 종교사상과 토착적 근대」, 『한국종교』 Vol.55,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24,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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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 스스로 지속적인 정신수양과 사회운동이라는 인간적 노

력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주체적으로 ‘열어 나간다’고 하는 과정적 변혁을 의미한다”15고 말한다. 조

성환 또한 중국과 한국의 전통사상의 틀 내에서 토착적 근대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토착적 근대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서구의 이성주의에 대해서는 당대에 또한 유럽

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감정과 신앙의 영역이 있다

고 주장한 블레즈 파스칼, 경험론자로서 인과 관계의 습관적 연합을 강조한 데이비드 흄, 이성의 능

력 밖인 형이상학을 알 수 있다는 독단성을 비판한 임마누엘 칸트, 그리고 역사를 변증법적으로 해석

하고 생성과 운동의 관점에서 이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한 프리드리히 헤겔이 있다. 특히 칸트 철학의 

비판적 계승자인 아루투어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노예에 불과한 이성은 냉담하고 태연한 잔혹함을 가

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16 이후 이와 궤를 같이한 20세기의 철학들은 질곡의 역사와 현실을 초래한 

합리적 이성에 대한 맹신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원불교의 새로운 불교 또는 종교로서의 노력, 토착적 근대로의 전환은 이러한 서양의 비판적 철학

의 노력과도 상통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성에 뿌리 박은 서양의 근대 합리주의는 한국과 일본 불

교계가 삼보의 변화를 가져온 동력이었다. 그렇다고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

승불교의 재현(再現)과 강화(强化)에 있었다. 원불교는 이처럼 근대 교단개혁의 일환이었지만, 근대성

의 폭주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이 점에서 기타지마 기신이 제시한 원불교의 불이성을 더욱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원불교를 창교한 박중빈의 깨달음은 전통적인 선(禪)사상에서 언급하는 주객

(主客), 능소(能所), 심과 심소(心所), 마음과 경계 등으로 표현되는 이원적인 인식구조를 타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기반한 교의(敎義) 구성은 인간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원불교의 토착적 근대는 전통을 수용하되 이를 근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에 있다고 

본다.   

  근대문명의 한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통합된 세계의 분열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근대 합리주의와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은 인간의 내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혹 자연을 분열

로 몰아넣었다. 이성의 폭주, 공동체의 분열, 자연에 대한 착취는 그 결과에 해당한다. 불교와 기독교

와 같은 전통종교의 기능은 원래부터 사회적 분열을 통합하는 것에 있었다. 하느님의 자손, 실유불성

(悉有佛性)의 사상은 인류를 하나의 가족이나 동등한 존재로 보기 위한 종교적 기획이었다. 그러한 

시도가 종교 자체의 권위화, 권력화로 무너졌던 것이다. 

  원불교 통합론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일원상의 진리다. 일원상은 전등록(傳燈錄) 등에서 보듯이 여

러 조사들이 깨달음의 상징으로 활용했는데 위앙종(潙仰宗)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일원상

의 본질은 법신불이다. 원불교 교의의 핵심 텍스트인 『정전(正典)』에서는 “일원(一圓)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제불 제성의 심인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 유무(大小有無)에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言語名相)이 돈공(頓空)한 

자리로서 공적 영지(空寂靈知)의 광명을 따라 대소 유무에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 업보에 차별이 생

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삼계(十方三界)가 장중(掌中)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 묘

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無始曠劫)에 은현 자재(隱顯自在)하는 것이 곧 일원상의 

진리니라”17라고 한다. 

  첫 부분에서 우주와 성현과 중생을 하나로 본다. 모든 존재가 법신불의 화현인 것이다. 그리고 그

15 조성환, 『한국 근대의 탄생: 개화에서 개벽으로』,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8. p.125. 
16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지음·이서규 옮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세창, 2024, 참조할 것. 
17 『정전(正典)』 제2교의편(敎義編)) 제1장 일원상 제1절 일원상의 진리, 원불교정화사(圓佛敎正化社) 편찬, 앞

의 경전,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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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대승기신론』에서 언급하는 체상용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체는 법신불의 본체, 상은 법신불

의 덕상, 용은 법신불의 화현이다. 법신불은 『대승기신론』의 일심(一心)과 일치한다. 일심은 진여문과 

생멸문을 포용한다. 본질과 현상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원불교의 근대적 통합론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첫째로는 모든 종교적 진리를 하나로 인식한다. 이는 박중빈의 깨달음의 일성(一聲)인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18이라는 언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원상 진리의 근간이 된 것이다. 제2대 

종법사였던 송규(宋奎, 1900-1962)는 1961년 삼동윤리(同源道理·同氣連契·同拓事業)을 선포했다. 

동원도리는 “종교와 교회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의 도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大同和

合)하자는 것”19이라고 하여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한다. 문화상대주의에 의해 진리적 기반을 하나로 보

는 것이다. 일원주의에서 태동된 일원문화론을 주장한 사람은 제3대 종법사를 역임한 김대거(金大擧, 

1914-1998)다. 그는 1971년에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

자 일원세계”라는 자신의 게송을 발표했다. 그리고 종교연합(United Religions)운동을 실천했다. 그는 

1965년 종법사 취임사에서 “일원대도와 삼동윤리의 실현은 현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설했

다. 이러한 일련의 교의 변천의 과정은 근대의 분열 양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종교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앞의 진리론에 입각한 수행론으로 진공묘유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교의의 삼학 중 정신수양에서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20를 목표로 한다. 이는 주객미

분의 상태를 말한다. 『정전』 수행편에 제시된 무시선(無時禪)은 곧 무처선(無處禪)으로 평상의 도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21 중국 선종의 역사는 내면의 불성을 개발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현실

에서 자유자재하는 마음의 세계를 세우는 데에까지 이른다. 이를 계승한 무시선에서는 “진공(眞空)으

로 체를 삼고 묘유(妙有)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

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라”고 한다. 마지막 강령은 “육근(六根)이 무사(無事)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22이다. 진공은 

‘무자성공(無自性空)’의 반야사상에 의거한 것으로 집착의 대상이 없음을 의미하며, 묘유는 존재의 절

대성을 긍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에 의거해 불법을 정의구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는 실천론으로써 불이의 생활실천이다. 핵심 가르침을 제시한 교리표어인 ‘동정일여(動靜一如) 

영육쌍전(靈肉雙全)’, ‘불법시생활(佛法是生活) 생활시불법(生活是佛法)’은 이사병행(理事竝行)의 논

리가 개입된다. 원불교를 참여불교(engaged buddhism)로 보는 이유다. 참여불교는 베트남 승려 틱

낫한이 1960년대 정의와 평화를 위해 불교계가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제안한 것에서 시작

된다. 불법의 생활화는 불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즉, 이를 위해서는 이론과 실천을 둘로 보지 

않아야 한다. 

  박중빈은 “세속을 피하고 산에 들어가서 다만 염불이나 간경(看經)이나 좌선 등으로 일 없이 일생

을 보내고 마침내 아무런 제중의 실적도 없다면 이러한 사람은 다 불법에 사로잡힌 바이라, 자신에도 

별 성공이 없으려니와 세상에도 아무 이익이 없나니라”23라고 설한다. 따라서 깨달음과 자비를 동일

18 『대종경(大宗經)』 제1서품(序品) 1장, 원불교정화사(圓佛敎正化社) 편찬, 앞의 경전, p.95.
19 『정산종사법어(鼎山宗師法語)』 제13도운편(道運編) 35장, 원불교정화사(圓佛敎正化社) 편찬, 앞의 경전, 

p.989.
20 『정전(正典)』 제2교의편(敎義編) 제4장 삼학(三學) 제1절 정신수양, 원불교정화사(圓佛敎正化社) 편찬, 앞

의 경전, p.46.
21 『무문관(無門關)』 제19칙의 ‘남전평상심(南泉平常心)’의 화두다. 조주종심(趙州從諗)선사가 “무엇이 도입니

까?”라고 물으니, 남전보원(南泉晋願)선사가 “평상심이 곧 도다.(平常心是道)”라고 한 것과 상통한다.
22 정전(正典)』 제3수행편(修行編)) 제7장 무시선법(無時禪法), 원불교정화사(圓佛敎正化社) 편찬, 앞의 경전,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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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축으로 본다. 이는 성불제중, 제생의세(濟生醫世), 자각각타, 자리이타의 대승정신을 실현하는 것

이다. 인간중심의 근대성은 결국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졌지만, 원불교는 다시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부처로 인식하고, 그 가치에 따른 불공을 하게 했다. 그렇다면 불법에 의한 근대의 극복과 토

착적 근대를 지향한 원불교의 실천 현장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4. 원불교의 토착적 근대 운동

   1) 환경운동 

  현대문명의 근간은 대부분 서구에서 창안된 자본주의에 기원한다. 생산, 유통, 소비의 무한 반복에 

의해 수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으며, 지구의 지속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생태계 파괴, 천연

자원의 고갈, 기후위기 초래, 상시적인 지역분쟁 등으로 인해 후속 문명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은 기후위기다. 세계

기상기구의 <2025년 지구 기후 현황보고서(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5)>에 따르면, 2015-

25년은 역대 가장 더운 11년이었으며, 2025년은 1850-1900년 평균보다 약 1.43도 높아 역대 두 번

째 또는 세 번째로 더운 해라고 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폭염, 폭우, 열대성 사이클론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혼란과 파괴를 야기했으며, 상호 연결된 경제와 사회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한다.24 

  금세기말에 3도 가까이 지구 평균온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에서 설정

한 임계점인 1.5도 선은 2023년에 붕괴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매스 미디어에서 보도하듯이 남북극의 

해빙, 해수면 상승, 극심한 폭염, 극도의 추위, 홍수 및 산사태, 해안 도시에 대한 위협 및 도서(島

嶼) 지역의 소멸, 지구 곳곳의 산불 발생, 다양한 종의 소멸, 식량생산의 저하 등으로 기후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 긴급 조치를 취해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전 지구적으로 강제된 행동이 일

어나지 않는다면, 지구환경은 더 이상 인류문명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원불교의 환경연대(이하 원환연로 칭함)25의 대부분의 활동도 이러한 지구의 위기 타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00년에 원불교 교의의 사은(四恩)26 중 천지은에 대한 보은을 기저로 사회참여를 

위해 발족한 천지보은회를 계승하여 2010년에 원환연이 출범했다. 사은은 석존의 깨달음인 연기의 사

상을 은적(恩的)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이는 일원주의, 삼동윤리의 시방일가(十方一家)의 사상

을 통해 모든 존재를 살리는 생명운동, 생태운동이다. 근대문명에 의해 피폐화된 지구촌을 새롭게 재

건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원환연이 해온 핵심사업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대 당시 이명박 

정권이 추진 4대강 사업반대운동이 첫 사업이 되었다. 이는 자연을 인간의 건설공학에 의해 파괴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근대적 시스템의 한반도 적용이라는 문제였다. 학계조차 이 사대강사업의 기획에 참

여함으로써 학문이 근대적 개량주의에 포획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종교계, 환경단체들이 연대하여 

23 『대종경(大宗經)』 제3수행품(修行品) 51장, 원불교정화사(圓佛敎正化社) 편찬, 앞의 경전, p.173.
24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홈페이지 https://wmo.int(2026년 4월 12일 열람). 

<2025년 지구 기후 현황보고서(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5>.
25 필자는 현재 원불교환경연대의 공동대표(교육담당)로 활동하고 있다. 이 운동에 대해서는 조만간 출판될 원불

교의 생태교의서 『연결된 존재, 서로 살리는 세계: 지구위기 시대, 원불교 생태전환의 길』을 인용한다. 필자
도 본 텍스트 집필에 참여했다.     

26 천지·부모·동포·법률을 말한다. 대승불교의 사은에 대한 근현대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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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했다. 원환연 또한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세했다. 당시 정부는 수십 조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에 보를 설치하여 운하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반대운동은 4대강 재자연화로 맞불을 놓음으

로써 이를 저지하고자 했다. 오늘날에는 이 4대강사업이 토목건설에 의한 자연에 대한 폭력이라는 사

실이 증명되었다. 

  둘째, 탈핵과 기후행동이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맹목적 

과학주의에 기반한 근대문명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원불교 천지보은회의 활동 내용

이었던 영광27 핵발전소 폐지운동을 원환연이 계승하여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현재도 ‘핵발전소 사

고 예방 안전감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저지, 신규 핵발전소 추가건설 저지’를 목표로 쉬지 않고 

탈핵도보순례-영광군청에서 한빛 원자력발전소까지 약 20km-를 해오고 있다. 탈핵연구소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감시와 연구를 했다. 또한 국내 환경단체 및 국제적인 반핵단체와 연대하여 핵발전소의 문

제점을 환기시키고 원전철폐운동을 벌이고 있다.  

  셋째, 초록일상수행과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운동이다. 전자는 전국 교당에서 천지보은법회를 실

시하고 환경교육은 물론 일상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을 하고 있다. 9가지 실천사항인 <지구살림 

원불교인의 약속>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을 잊고 살아온 것에 대한 참회, 지구온도 1.5℃를 지

키기, 덜 개발하고, 덜 만들고, 덜 쓰는 3덜 운동, 자연에너지로의 전환, 육식 절제, 미세먼지 감소운

동,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캠페인 참가, 지구살림 천지보은 15분 기도, 대안에

너지 운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대안에너지운동은 탈핵과 더불어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을 발

족시켜 태양을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확장하고, RE100’ 운동에도 참여하는 것이다.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운동은 한반도와 세계에 걸쳐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운동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평화운동은 다

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원환연의 이념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인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에 기반하고 있

다. 박중빈의 행장이자 언설인 『대종경(大宗經)』에서는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

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고 한다. 사은

은 본각(本覺)사상처럼 모든 존재를 은혜의 관계이자 보은해야 할 부처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

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쓰라”28고 한다. 절대적 권능을 가진 모든 존재에 대한 

불공은 전통적인 불공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전근대적인 불공은 역사상의 부처를 생존

하듯이 모시는 불상에 대한 경외의 마음으로 신앙과 수행을 행하는 것이었다. 이를 계승하는 동시에 

사물 각각의 본질에 맞는 진정한 불공을 추구한다. 종적인 불공이 횡적으로 확산되고, 평등, 자유, 정

의, 공정, 호혜 등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연기적이고 은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보은하는 것이 된다.

  원환연의 활동은 결국 인류 공동체의 집인 지구를 살리는 운동이다. 법신불 일원상의 현실태(現實

態)는 지구적 차원에서는 결국 『법화경』에서 불타가 “지금 이 삼계는 모두 나의 소유다. 이 안의 모

든 중생은 실로 나의 자식이다”29라고 선언한 것과 상통한다. 그 가르침을 참여불교의 차원에서 지구

적으로 확산하여 실천하는 행위다. 그것은 근대 이성주의에 의해 비대해진 자아(自我)의 탐진치 삼독

심을 제어하고 지상을 불국토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원불교가 개교의 동기에서 물질의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선언한 것은 이러한 지구의 위기 위에서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잘 보여준다.    

   

27 영광군은 박중빈이 태어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고향이다. 현재 원불교 제1의 성지다.
28 『대종경(大宗經)』 제2교의품(敎義品) 4장, 원불교정화사(圓佛敎正化社) 편찬, 앞의 경전, p.113.
29 『妙法蓮華經』卷2〈3譬喻品〉(T9, p.14), “今此三界, 皆是我有, 其中眾生, 悉是吾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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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화운동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그리고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지구에서 가장 비참한 현상은 전쟁이다. 동

아시아의 러일전쟁, 청일전쟁30을 비롯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베트남전쟁, 걸프만전쟁, 우

크라니아-러시아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이란-미국 전쟁, 아프리카의 지역 분쟁 등 지구 

곳곳에서는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서구문명이 동양에 상륙하던 19세기 중후반

도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이 세계를 횡행하던 때였다. 더욱이 한반도나 대만의 경우 일본제국에 의한 

식민지로 전락했다. 박중빈이 1916년 깨달음을 얻고, 1924년 불법연구회를 창립하던 시기는 세계가 

전쟁을 일상으로 삼던 역사의 한 가운데에 있던 시기였다. 당연히 이러한 지구적 모순과 부조리를 해

결하기 위해 원불교가 태동한 것이다. 근대문명의 극단적 모순은 바로 전쟁에 있다. 근대 중상주의는 

식민지 개척과 제국주의의 확산을 가져왔으며, 그것의 정점이 바로 전쟁인 것이다.         

  현대에도 전쟁 준비를 위한 군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

5년 연감(SIPRI Yearbook 2025)』에서 2024년 세계군사비지출이 2조 7,18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9.4%가 증가했다고 한다.31 무기생산 100대 기업 중 총 3,170억 달러 매출을 내는 41개 기업이 미

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중 5개 기업은 2023년 상위 100대 기업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

했다.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RTX), 노스럽 그러먼(Northrop Gru

mman), 보잉(Boeing),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다. 미국은 전 세계 무기수출의 43%

를 차지한다. 전쟁국가인 미국이야말로 군산복합체의 나라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 세계에 

실전 배치된 핵탄두는 3,912개로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1,770개, 1,718개로 약 90%를 차지한다. 지

구를 몇 번이고 원시상태로 돌릴 수 있는 양이다.32

  남북이 극도의 긴장감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는 말 그대로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원불

교의 평화운동은 이러한 국제적인 군비확장에 대한 비판과 한반도의 전쟁억지, 나아가 평화정착을 위

한 운동이다. 원불교가 성지로 지정한 경상북도 성주군 소성리에 2017년 배치된 사드(THAAD, 고고

도 미사일) 철폐운동을 계기로 촉발되었다. 2017년 4월과 9월, 박근혜 정부와 그를 탄핵하고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연이어 사드포대를 성주에 배치했다. 원불교는 거교단적으로 이를 반대했고, 2016년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 이유는 소성리는 제2대 지도자였던 송규가 나고 자란 고향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불교의 사드철폐운동이 ‘NIMB(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서는 안 

돼라는 의미) 현상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었다. 공공시설을 자신의 생활 공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다. 당시에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실험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국

민은 그만큼 불안에 떨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 방어시스템임이 밝혀졌다. 당연히 중국정부는 그 기지의 원래 

소유주이자 이를 국방부에 양도한 기업 롯데의 중국 사업장을 전면 철폐하게 했으며 투자도 중지시켰

다. 또한 한한령을 발포하여 여타 한국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미국은 탄핵 직전에 처한 박근

혜 정권과의 타협을 통해 이를 전격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1953년 남북전쟁을 계기로 휴

전상태인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나 이 사드로 인해 주한미군이 중국방어에도 가담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높아졌으며, 동아시

30 이들 전쟁은 한반도를 무대로 일어난 것이다. 
31 홈페이지 https://www.sipri.org(2026년 4월 12일 열람). 이하 같은 보고서에서 인용함.
32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설립된 국제연합(UN)은 대전 승전국인 중국(원래는 대만이었는데 1970년에 중국으로 

교체됨)·프랑스·러시아(소련이 해체된 후에 러시아가 승계함)·영국·미국의 5개 국가가 전쟁에 관해서는 전권
을 쥐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2026년 2월 미국의 이란 침략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
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현실론자들이 말하듯 국제사회는 무정부상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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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전쟁무기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6년, 원불교의 장응철 종법사는 “사드와 성지는 공존할 수 없다”는 법문을 발표했다.33 이어 비

상대책위원회는 “전쟁무기 사드반대와 함께 성주성지를 평화의 성지로 만들 것”’을 선언하고, 전국의 

각 교당과 기관에서 성주성지수호 기도회, 국방부 앞 평화행동, 서울의 광화문광장 앞 ‘평화명상기도

회’를 실시했다. 행정 최고책임자인 교정원장은 “성지수호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평화운동을 이웃종교와 사회단체로 확산시켜 종교연대와 지지를 끌어내고 정치권을 비롯

한 대정부 대응도 교단의 역량을 총 결집해 적극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같은 달에 1,200여명의 출가교역자가 소성리에서 비상총회를 열었다. 그 결의문의 내용은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세계인의 평화성지인 성지 수호에 앞장설 것, 남북 화해와 협력으로 통일 한국

의 건설과 동북아의 평화 및 세계평화를 정착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 삼동윤리를 적극 실천하여 상

생 평화의 대 낙원 세상을 건설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 등이다. 박중빈이 1919년 9인 제자와 함께 

목숨을 걸고 물질의 노예 해방을 위해 하늘에 기도한 결과, 백지혈인(白指血印)의 감응을 얻은 법인

절(法認節, 8월 21일)은 대각개교절(4월 28일)과 더불어 2대 명절이다. 그 모토인 사무여한(死無餘

恨)이 바로 이 평화운동의 슬로건이 되었다. 

  2017년에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평화운동을 하는 ‘사무여한 평화결사단’이, 2018년에는 ‘원불교평화

행동’이 결성되었다.34 전자는 박중빈이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우라”는 가르침에 의거하였으며, 

후자 또한 이를 계승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성취목표로 하고 있다. 약 10년 동안 이 두 조직을 

중심으로로 원불교환경연대,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이 참여, 이웃종교, 시민단

체, 국제적인 평화단체 등과 연대하며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7년 사드가 들어간 길에 평화시

민들이 세워준 진밭평화교당에서의 기도는 2025년 4월 현재 3,300일이 넘는다. 그 길은 송규가 스승

인 박중빈을 찾아 나섰던 구도길로 원불교인들의 순례길이기도 하다. 

  사드철폐운동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평화가 목표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표어

의 정신, 일원주의에 의한 대자비의 낙원세계 구현, 사은에 의한 상생상화의 세계 실현, 삼동윤리에 

의한 세계평화 정착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전쟁은 근대 과학과 자본주의를 태동시

킨 서구문명의 부조리를 명확히 보여준다. 전쟁은 결국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를 물적, 정신적으

로 패배하게 하는 결정적인 행위다. 원불교의 비폭력 평화운동은 내면의 영성을 개발하여 지구촌의 

분열을 치유하고, 모든 존재를 환대하는 지구적 영성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20세기 전반의 피식민지, 

중반의 남북전쟁과 분단, 후반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인간 존엄성의 파괴, 군부독재 등을 겪은 한

반도에서 탄생한 원불교의 주체적이고도 토착적 근대운동은 만물의 조화를 꾀하는 평화운동에 잘 나

타나 있다.

  2017년 9월 6일 2차로 사드가 들어오던 날,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소성리는 인간과 생명체 및 무

생물의 대자연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평화공원임을 선포한다”는 <달뫼 세계평화공원 선언문>

을 발표했다. 달뫼는 현재 사드가 배치된 산 이름이다. 성지를 평화공원으로 명명함 것은 현대불교인 

원불교가 소성리에서 세계에 이르기까지 분쟁과 투쟁, 그리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 지구촌 평화를 이

뤄가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는 불법에 기반한 원불교의 존재 이유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 이태은 엮음, 『정의어든 죽기로써: 사드말고 평화-소성리 7년 분투기』, 도서출판 말, 2023, p.43.. 이하 인
용은 이 자료집에 의함.

34 필자는 평화결사단 단원이자 원불교평화행동의 지도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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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 말

  토착적 근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탈근대주의와도 상통되는 측면이 있다. 근대주의(모더니즘)의 역사

적 결과에 대해 손규태는 전대미문의 군사적 무력수단들이 여전히 인류의 생존조건을 심각하게 위협

하는 것,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선진 공업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과의 경제적 격차, 자

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가속화와 인간파괴적이고 자멸적인 결과 초래들을 들고 있다.35 여러 연구자

들은 대체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탈근대주의를 논의하고 있다. 이성중심주의, 기계적인 환

원론적 사유, 전체주의적 정치, 거대담론 등을 비판하며 나타난 것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이다. 토착적 

근대는 오늘날의 이러한 탈근대주의 및 포스트모더니즘과도 상통한다. 

  기타지마 기신에 의하면, 진보적인 서구를 동방세계가 추구해야 하는 모델로 삼는 오리엔탈리즘적 

사고가 서구주도의 세계화의 함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근원적 조류는 앞에서도 언급한 이항대립(di

chotomy)적 사고이라고 한다.36 이를 넘어선 토착적 근대의 전범(典範)을 한국의 동학과 원불교, 그

리고 일본의 다나카 쇼조(田中正造, 1841∼1913)에게서 찾고 있다. 아시오동산(足尾銅山)의 광독문

제를 통해 근대문명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다나카의 타자 및 만물과의 조화사상은 “동학 제2대 

지도자인 해월 최시형이 설파한 ‘경천(敬天)·경인(敬人)·경물(敬物)’의 삼경사상(三敬思想)과 상통한

다”37고 한다. 다나카는 실제로도 동학당의 민중존중사상이 담긴 12개조의 기율을 높게 평가했다. 기

타지마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통한 사회활동 및 타자구제를 위한 주체

성의 확립, 대승불교의 불이일체(不二一體)의 상호관계성을 축으로 한 비폭력과 약자와 강자의 일체

성을 원불교가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38

  본 연구 또한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사례로써 원불교의 환경운동

과 평화운동에서 살펴보았다. 원불교의 토착적 근대운동은 삶의 고통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실제로 전

개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타지마가 언급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분투(Ubuntu)처럼 비서구지역에서 근대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는 토착적 근대운동이 현장에

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원불교만이 아니라 19세기 후반 불교권의 불교개혁 현장이 바로 이

러한 토착적 근대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본다. 

  아시아권은 유럽의 식민지가 만연했던 곳으로 그곳의 토착종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의 재

해석을 통한 반근대 혹은 탈근대주의를 내세운 곳이다. 원불교 또한 서양문명의 세례를 받은 일본제

국에 의한 식민지 상황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네오 오리엔탈리즘(Neo-Orientalism)을 구축한 일본의 

근대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것의 뿌리인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는 동시에 불교의 깨달음

과 자비의 정신에 의한 새로운 문명론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제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를 계기로 토착적 근대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부조리한 근대에 기원한 현대문명을 치

료하는 길이 더욱 확장되길 희망한다.

35 손규태, 「탈근대주의와 탈식민주의 시대의 한국신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13, 한국기독교학회, 1996, 
pp.19-20.

36 기타지마 기신, 「‘토착적 근대’와 평화-서구중심주의적 근대에서 평화·공생(상생)의 근대로, 지역에서의 실천 
사례」, 『한국종교』41권,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p.56.

37 야규 마코토(柳生眞), 「다나카 쇼조( 田中正造)의 토착적 근대화 운동」, 『제38회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대
회 자료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p.200.

38 기타지마 기신, 「소태산 박중빈의 종교사상과 토착적 근대」, 앞의 학술지,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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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토착적 근대와 원불교: 환경과 평화운동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허남진(원광대 기후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먼저 흥미로는 발표를 들려주신 원영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발표문은 근대문명의 한계를 비판

적으로 성찰하면서, 원불교가 이러한 근대의 모순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토착적 근대’라는 개념

을 통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표문은 원불교의 사상적 기반을 불교의 근대적 전환, 법신불 일

원상, 사은, 삼동윤리, 무시선, 불법시생활의 교리 체계와 연결하고, 이를 다시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이

라는 구체적 실천 사례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원불교를 단순히 한국 근대 신종교의 하나로만 보지 않고, 서구 근대

문명이 초래한 인간 소외, 자연 파괴, 전쟁과 군비 경쟁의 문제에 응답한 하나의 문명론적 실천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대의 이성중심주의와 도구적 합리성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종교

와 사회를 분리해 왔다면, 원불교의 일원상 진리와 사은 사상은 이러한 분열을 다시 관계와 은혜, 상

생의 구조 속에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발표문은 원불교의 교리를 내적 

신앙 체계로만 해석하지 않고, 생태적·평화적 사회실천의 근거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발표문이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을 함께 다룬 점도 중요합니다. 환경운동의 경우, 원불교환경연대

의 4대강 반대운동, 탈핵운동, 기후행동, 초록일상수행, 나이만큼 나무심기 운동 등이 소개되고 있습

니다. 여기서 환경문제는 단순한 자연보호 차원을 넘어, 근대문명의 생산·소비 체계와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종교적 비판으로 제시됩니다. 평화운동 역시 사드철폐운동을 중심으로 설명되지만, 그것은 단순

한 지역 현안이나 성지 수호의 문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군사질서, 세계평화의 문제로 확

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생명평화라는 토착적 근대운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

다.

다만 토론자로서 몇 가지 질문과 보완 가능성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발표문에서 핵심 개념으로 사용되는 ‘토착적 근대’의 이론적 위치를 조금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발표문은 기타지마 기신과 조성환의 논의를 통해 토착적 근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착적 근대는 서구근대의 인간중심주의, 제국주의적 근대성을 넘어 상호관계성, 평화적 상생, 

비폭력적 연대,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지향하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반근대’, ‘탈근

대’, ‘대안근대’, ‘복수의 근대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조금 더 정교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문 말미에서는 토착적 근대가 탈근대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과도 상통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렇다면 토착적 근대는 근대를 부정하는 것인지, 근대를 내부에서 재구성하는 것인지, 혹은 비서구적 

사유를 통해 근대의 다른 가능성을 여는 것인지가 더 명확해지면 논지의 설득력이 강화될 것 같습니

다.

둘째, 원불교의 ‘토착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문은 원불교의 

토착적 근대성을 한반도와 대승불교의 사상적 전통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는 불교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유교, 도교, 민중종교, 개벽사상, 근대적 사회개혁론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

다. 따라서 원불교의 토착성을 단순히 한국적이라는 의미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학·천도교·증산계 종

교 등과 공유하는 개벽종교적 특성으로 볼 것인지, 혹은 대승불교의 불이론과 보살행의 근대적 재구

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이 보강된다면 원불교가 왜 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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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대의 중요한 사례가 되는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셋째,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을 연결하는 논리도 조금 더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문에서는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이 각각 근대문명의 한계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됩니다. 환경운동은 인간중심주의

와 자본주의적 개발 논리에 대한 비판으로, 평화운동은 군사주의와 제국주의적 질서에 대한 비판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생태위기와 전쟁, 기후위기와 군사주의는 오늘날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

다. 예컨대 전쟁은 막대한 탄소 배출과 생태 파괴를 동반하고, 기후위기는 다시 난민, 식량위기, 자원

분쟁을 통해 새로운 폭력의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원불교의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을 각각의 사

례로 다루는 데서 더 나아가, ‘생명평화’ 혹은 ‘행성적 평화윤리’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재구성한다면 

발표문의 문제의식이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 원불교 운동의 실천적 성과와 한계에 대한 균형 있는 논의도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발표문은 

원불교환경연대와 사드철폐운동 등 원불교 사회운동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

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술적 논의로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운동이 

실제로 교단 내부와 외부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또 어떤 한계와 과제를 남겼는지도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운동이 교단 구성원의 일상적 실천으로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평화운동이 원불교 내부의 신앙 정체성과 사회적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또 청년 세대나 지역

사회와의 접점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보완된다면 사례 분석의 밀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문은 원불교를 근대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종교적·사회적 실천으로 해석하고 있습니

다. 이 관점은 오늘날 기후위기, 전쟁, 군사주의, 인간 소외의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을 던져줍니다. 특히 원불교의 일원상, 사은, 삼동윤리, 무시선, 불법시생활은 단지 교리적 언

어가 아니라, 근대문명이 분리해 놓은 인간과 자연, 수행과 생활, 신앙과 사회, 개인의 깨달음과 공적 

실천을 다시 연결하려는 사상적 자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발표문은 원불교 연구가 

교리사나 교단사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문명 비판과 생태평화 담론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잘 보

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원불교의 사회참여를 넘어, 한국 근대종교 전체의 문명론적 

가능성, 나아가 비서구 지역의 대안적 근대성 논의와도 더 깊이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